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스타트업 파크, 11월 문 연다
설계 현장 보고회 열고 향후 일정 공개

리포트

인천을 스타트업의 메카로 조성하기 위한 ‘스타트업 파크 

조성 사업’이 오는 5월 첫 삽을 뜬다. 스타트업 파크는 11월 

문을 열 전망이다.

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 2월 17일 송도 투모로우시티

에서 인천테크노파크와 함께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

으로 추진 중인 ‘스타트업 파크 조성 사업에 대한 설계 현

장보고회’를 열고 앞으로의 일정과 구체적인 공간구성 계

획을 발표했다. 

이날 보고회에는 이원재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을 비롯

해 서병조 인천테크노파크 원장, 신성식 인천지방중소벤

처기업청장 등이 참석, 투모로우시티 스타트업 육성을 위

한 공간 구성, 스타트업 지원 플랫폼(시스템) 설계 내용과 

현장 상황 등을 꼼꼼히 확인했다.

스타트업 파크는 3월 안에 설계를 완료하고 공사발주를 

위한 행정절차를 마무리한 뒤 4월 초 입찰공고를 하고, 5

월에 착공한다. 10월 완공, 11월 개소를 목표로 추진되며 스

타트업 타워Ⅰ의 경우에는 민간 운영사와의 협의를 통해 

오는 7월 중 부분 개소도 검토 중이다.

이와 함께 스타트업 타워Ⅱ동의 입주기업 모집은 3월 중 

공고되며 입주 예정 기업을 대상으로 한 지원 프로그램들

도 3월부터 지속해서 운영된다.

또 투모로우시티의 구체적인 공간구성 계획과 관련해 투

모로우시티 리모델링 설계용역을 통해 민간이 운영할 예

1, 2 투모로우시티 회의실에서 진행된 스타트업 파크 중간보고회

이원재 청장(가운데)이 투모로우시티 5층 전시시설에서 관계자로부터 
설명을 듣고 있다.

스타트업 파크 공간 구성

정인 스타트업 타워Ⅰ(총면적 5천400㎡)은 코워킹 스페이

스, 1인실부터 40인실까지 총 139개의 보육 시설, 37개의 회

의실, 휴게 라운지, 오픈키친, 옥상정원 파티룸 등으로 구

성된다.

인천테크노파크가 운영 예정인 스타트업 타워Ⅱ(총면적 

8천400㎡)는 카페테리아, 실증센터(5G, 빅데이터·인공지

능, 사물인터넷), 41개의 보육 시설, 44개의 회의실, 액셀러

레이터(스타트업 육성기업) 사무실, 대강당, 교육실, 협업 

기관 사무실 등으로 구성된다.

이밖에 힐링타워(총면적 7천㎡)와 3개 타워가 지하로 연

결된 편의시설(총면적 9천700㎡)에는 입주기업 지원을 위

한 구내식당, 체력단련실, 샤워실, 무인택배함 등이 마련

되며 임대를 통해 편의점, 카페, 음식점, 호프집, 은행 등 

스타트업 기업들의 편의시설이 유치돼 운영된다.

특히 3개 타워의 중심에 위치한 오픈광장(5천339㎡)에는 

대형전광판이 설치돼 각종 회의, 문화·공연, 리빙 랩, 실증

캠핑존 등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바꿔 스타

트업 기업 간의 네트워킹 등에도 활용된다.

인천경제청은 이번 설계를 위해 국내외 다양한 사례를 

벤치마킹했고 스타트업 기업, 액셀러레이터·스타트업 투

자사, 스타트업 지원시설 운영자 등 전문가들의 의견도 

반영했다. 이 과정에서 기존 전시공간을 복층구조로 구성

하는 등 시민들의 교류공간을 확보하는 데 많은 노력을 

기울였다.

이원재 인천경제청장은 “스타트업과 관련한 민관협업 육

성모델을 성공적으로 도입, 인천 지역경제의 혁신성장을 

지원하고 나아가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유니콘 

기업을 육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”고 밝혔다. 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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